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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노인의 실태와 제주도 노인의 특성을 고찰하고 제주 노인의 특성에 맞는 상담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제주도 노인은 2023년 현재 총인구 대비 18.4%로 고령사회에 살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고령화와 장수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들과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 정서 및 성격 측면의 심리
적 변화, 그리고 경제적 빈곤과 역할 상실 및 고독이 수반되는 사회적 변화 등에 대응하는 정책과 시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대처하며 자아통합을 이루고, 건강하고 건전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상담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주도 노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자아통
합을 실현할 수 있는 상담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제주도 노인의 특성은 상담, 복지, 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와 자아통합 및 젊음과 지혜를 나누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o seek counseling strategies suited to their characteristics. As of 2023, the 
elderly in Jeju were living in an aged society and accounted for 18.4% of the total population. By 2025,
this will be transformed into a super-aged society with 20.6% elderly folk. Policies and measures should 
be strengthened to respond to the various problems that accompany aging and longevity, the physical
changes due to aging, the psychological changes in emotions and personality, and the social changes 
accompanied by economic poverty, loss of roles, and loneliness. It is important to deal with such 
problems rationally, achieve self-integration, to lead a healthy and sound retired life. Counseling is 
considered an effective means of achieving this. Hen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in Jeju were
analyzed, and a counseling strategy to realize self-integration was 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integration programs that share 
self-integration, youth, and wisdom across various fields such as counseling, welfare, and soci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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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1]라고 명시하여 존엄성
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따라
서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급
속한 경제 성장과 의료 및 과학, 통신 기술의 발달 등으
로 풍요로운 삶과 더불어 평균 수명도 100세 시대에 도
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급속히 발전하는 격변의 시대 현상
은 생활환경과 의식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여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 및 향락주의를 파생하여 우리
의 정신문화 측면에서 많은 문제들이 초래되고 있다. 또
한 다문화 및 핵가족의 증가, 출산율 저하와 1인 가구 증
가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조는 세대 간 소통부재 현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
입은 상대적 박탈감, 무직과 소득감소 및 질병, 외로움, 
우울, 은둔형 외톨이로 인한 사회단절, 고독사 등 노인들
에 대한 사회병리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살고 
있다. 고령사회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총인구 대
비 14% 이상의 사회를 말하는데 2023년 10월 현재 우
리나라 인구는 총 51,354,226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9,652,413명으로서 총인구 대비 18.4%로 고령
사회인 14%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20.6%
로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건강하게 행복을 
누리며 장수(長壽)하는 것이 인간의 소망이지만, 고령화
와 장수(長壽)에 따르는 유병장수(有病長壽), 무전장수(無
錢長壽), 무업장수(無業長壽), 독거장수(獨居長壽), 무취장
수(無趣長壽) 등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과 노화에 따른 신
체적 변화, 정서 및 성격 측면의 심리적 변화, 그리고 경
제적 빈곤과 역할 상실 및 고독이 수반되는 사회적 변화 
등에 대응하는 정책과 시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인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서 관련 부서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법[3]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1조 (목
적)에서는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
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동법 제28조(상담, 
입소 등의 조치)에는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
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
금 상담, 지도하게 하는 것.” ,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적, 정신적,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
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등의 조치를 관계공무원이
나 노인복지상담원이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
령 제12조[4](노인복지상담원 임용)에는 노인복지상담원
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공무원
으로 임용하여,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
담 및 지도,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 노인주거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
시키거나 위탁,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 상담, 기타 노
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4],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노인,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조사, 단체활동, 취업 
상담 등 전반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사의 상담영역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1] 장래 기대수명에 의하면 2022년도에는 
84.1세(남자 81.2세, 여자 87.0세,) 2023년도에는 84.3
세 (남자 81.4세, 여자 87.2세), 2024년에는 84.5세(남
자 81.7세, 여자 87.4세)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것은 축복될 일이지만 긴 여
가시간, 수입감소, 건강 약화, 우울, 불안, 노인학대, 수
면장애, 고독, 성문제, 자살, 소외, 역할상실, 좌절 등 신
체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대처
하며 자아통합을 이루고 건강하고 건전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노인상담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상담의 정의를 김창대 외[5]는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
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
서 생활 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과정”이라 했다. 이는 상담전
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인지, 정서, 행동의 문제를 해결하
고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성장을 도와주는 예방과 치료적 
과정 및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상담사는 국가
와 관련학회에서 상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엄격한 
자격규정과 수련과 임상을 통하여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
득하게 하고 있다. 전문상담사들은 자신이 취득한 자격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심리검사, 아동, 청소년, 학교, 진로
직업, 학습코칭, 가족, 부부, 노인, 다문화상담 등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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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집단상담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노인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담사나 상담센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아동이나 청소년, 중장년층에 비해 노인상담에 
대한 경험은 낮은 편이다[6]. 그 이유는 노인상담의 특수
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상담의 목적은 노년
기의 발달과업인 자아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있다. 따라서 노인상담은 성공적인 노화와 즐거움이 
있는 노년기의 삶을 위하여 내담자인 노인과 효과적인 
상담(작업)동맹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상담을 통하여 
배우자 등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 주거에 대한 생활욕
구,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 수행, 가족과 친인척 등과
의 인간관계, 심신의 건강과 정서적 지원 등을 회상기법, 
희망상담 등을 통하여 삶의 통제력을 얻도록 하는 데 있
는데 노인들의 이중 메시지, 고착화된 사고, 저항, 새로
운 삶에 대한 변화욕구 둔화, 상담사들은 대부분 내담자
인 노인보다 연령, 경륜적 차이 등이 상담에 걸림돌로 작
용되고 있다.

노인상담은 상담자와 참 만남을 통하여 소외에 직면할 
힘을 얻고[7], 세상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으며[8], 
건강한 인지적, 정서적 상호작용 방식을 찾을 수 있고
[9], 배우자나 주변인의 사망, 관계적 상실에 따른 정서
표현[10], 자기관리 능력 재고[11], 노인들도 상담에 대
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12], 노인들은 상담의 범위를 
기존의 상담 영역보다 더 넓게 생각하고 있는[13] 등 노
인 상담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상담은 표출되지 못한 욕구를 표현하게 
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소외된 노인에게 1
차적 사회관계망 역할을 해주며, 노인들의 욕구를 이해
하고 욕구 충족을 위한 가족적,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고 
실천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정체감을 느끼는 노인에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과 노인의 욕구를 파
악하여 적절한 대처로 정서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역할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상담은 모든 지역의 노인들에게 필요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노인상담을 고
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태평양전쟁, 6.25한국전쟁, 제
주4.3사건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트라우마의 상흔
이 베어있는 제주도 노인들에게 상담의 필요성과 상담전
략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문헌, 연구자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인터넷 상에 있는 자료 등 39개의 자료를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문헌과 자료 속에 내용을 검토하여 토론하고 
결과들을 연구결과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노인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제주도 노인들의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제주도 노인들의 상담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2. 본론

2.1 노인의 개념
본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은 제주도 노인이다. 노인 문

제를 다루기 위해서 노인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
다. 현재 노인을 65세로 정한 것은 1981년에 제정된 노
인복지법이다[14]. 그 당시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66세였
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전체인구의 약 4%에 불과
했었다. 그러나 2023년 10월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
비는 18.8%이며, 합계 출산율은 0.81명, 기대수명은 
84.3세로서[2],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 따라서 전 세계
적으로 노인연령 상향 조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우
리나라에서도 수년 전부터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파생
될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뜨거운 감자의 딜레마에 머물
고 있다.

노인이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 “늙은 사
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노인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 정
치적, 문화적, 경제적, 개인적,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노인에 대한 개념은 1951년 제2회 국제
노년학회에서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
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는데[15] 
이는 사회적 역할과 생물학적 쇠퇴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정의와 개념들은 국제기구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인구를 나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소년 그룹은 0~14세
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람, 
15~64세는 생산가능 그룹인데 가장 충추적으로 경제,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 65세 이상을 고령인구
에 속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다[15]. 

또한 UN에서는[16](nanuwiki) 65세 이상을 고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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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분류하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UN에서 제
시한 분류기준을 준용하여 고령사회를 다음과 같이 분류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국의 상황과 다른 여
러 나라의 상황 비교가 쉽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 (高
齡化社會, Aging Society)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
의 7% 이상을, 고령사회(高齡社會, aged society)는 65
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14% 이상을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超高齡社會, super-aged society)는 65세 이상 인
구가 20%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국가통계표본 통계지표[2])에 의하면 2022년 65세 이
상 구성비율은 17.5%이고, 노령화 지수는 152.0 이며, 
2023년에는 65세 이상 구성비율은 18.4%이고 노령화지
수는 167.1, 2025년에는 65세 이상 구성비율은 20.6%
이고 노령화지수는 201.5이다, 10년 후인 2043년에는 
65세 이상 구성비율은 36.1%이고 노령화지수는 398.6, 
20년 후인 2053년에는 65세 이상 구성비율은 41.0%이
고 노령화지수는 482.9로서 노인 문제의 심각성과 상담
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노령화 지수란 (老齡化指數, 
aging index) 0~14세의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배분 비로 유소년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
가 몇 명인지를 나타낸다. 즉 노령화 지수는 65세 이상 
인구와 14세 이하 인구의 비로 바로 고령화 정도를 나타
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2.2 제주도 노인의 실태
제주지역 총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676,119

명이며,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20,264명으로 전체 인구
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7.8%로 
고령사회로 진입되었으며 85세 이상 장수 노인은 
14,244명으로 12.56%이다[2]. 고령화 추이는 제주시는 
2025년 17.2% (89,651명), 2030년 21.2% (115,490
명), 2035년 25.5% (143,363명), 2037년에는 27.5% 
(155,524명)이고, 서귀포시는 2025년 21.9% (42,535
명), 2030년 26% (53,489명), 2037년에는 32.5% 
(69,973명), 추자면 36.6%, 일도 일동 29.38%, 서귀포
시 중앙동 28.14% 등 지역에 따라 초고령 사회에 살고 
있으며 2030년에는 제주노인 인구가 평균적으로 22.5% 
제주 전체가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지금 제주도는 고령
화와 저출산 시대의 중심에 있다[17]. 노인 문제의 심각
성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각종 매스컴에서 노인문제가 
제기되었다. ‘제주지역 노인 3명 중 한 명이 홀몸[18], 외
롭고 쓸쓸한 죽음 고독사 급증[19], 혼자 사는 노인 사회
적 고립 위험[20], ‘제주 65세 이상 14% 고령화 사회 진

입, 빨리 늙는 제주, 마침내 고령화 사회 진입[21]’, 65세 
이상 인구 9만 300명 전체의 14.7%[22]’ ‘제주지역 1인
가구 32.7% 달해(2022.12.8., 제주일보), ‘제주지역 인
구절벽 현상가속’[23], 제주지역 합계출산율 0.95명[24], 
‘벌써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25]. 10가구 중 3가구는 
나 홀로 가구, 최근 제주지역 3년간 학대 피해 노인 441
명[26], 젊은층이 줄면서 늙어가는 제주[27] 등 저출산과 
노인 관련 기사가 쉼 없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제주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정책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관심사라 할 수 있다.

2.3 제주도 노인의 특성
그 지역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한다. 특히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
에 비하여 독특한 문화와 역사성을 갖고 있다. 또한 프로
그램을 개발할 때 사회, 문화적 배경은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과 내용 선정, 방법 채택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28], 학습자의 분석은 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 출
발점 능력, 학습양식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며[29], 사회
교육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30]해야 하는데 제주
도 노인상담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노인들의 특성을 알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인고의 삶으로 제주사회를 지켜내신 분들이다.
우리는 흔히 지난(至難)한 삶의 여정을 산전수전 다 겪

었다고 하는데 제주노인들은 산전(山戰), 수전(水戰), 공
중전(空中戰)을 다 겪으신 분들이다. 돌이켜 보면 제주도 
노인분들은 직접적으로는 일제 치하에서의 창씨개명, 태
평양전쟁에 강제 징용과 참전 그리고 부역과 공출, 1945
년 제주도에서 일제가 준비했던 일본 본토 방어작전인 
결7호작전 준비에 동원[31,32], 제주 4.3사건, 6.25한국
전쟁, 1962년부터 실시된 제주 경제개발에 따른 주역 등
으로 인고의 삶을 이겨내고 제주사회를 지켜내신 분들이
기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 천형(天刑)의 땅을 천혜(天惠)의 보물로 가꾸신 
   분들이다.
이제는 빈도가 많이 줄긴 했지만 제주도 외의 외지인

들을 ‘육지 사람들’이란 배타적인 말을 한다. 모든 것에
는 근원이 있다. 제주도는 고려 시대인 1,273년에 항파
두리에서 삼별초와 여몽연합군의 치열했던 마지막 격전
로 형용할 수 없는 전란에 휩싸였고, 그 후 몽고에서는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제2호, 2024

526

탐라총관부를 설치하여 직접 10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목호의 횡포와 수탈로 인한 수난의 기간이었으며, 1374
년에는 몽골인 잔당 토벌을 위해 제주도 전역에 벌인 전
투 또한 잔혹했다. 조선시대 때는 절해고도(絶海孤島)의 
귀향지, 특히 진상품으로 인한 고역, 200년 동안 이어진 
출육금지령(出陸禁止令)과 월해금법(越海禁法)[33]에 인
한 고립과 억압, 핍박 등은 지금의 노인들은 직접 겪지 
않았지만, 원형(元型)의 무의식과 선대부터의 대물림의 
구전은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가혹한 환경과 삶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국제자유
도시, 세계의 평화 섬, 그리고 유네스코 3관왕이란 세계
인이 부러워하는 오늘의 제주도를 가꾸신 분들이기에 제
주인의 자아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상담전략이 요구된다.

다. 한(恨)과 환(歡)의 공존된 삶의 증인들이다.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까지 무려 7년 7개월간 

이어진 제주 4.3사건과 6.25한국전쟁, 그리고 전후 복구
와 재건은 오롯이 지금의 노인들의 몫이었기에 삶의 힘
든 노정이었다. 특히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이라서 겨울
에는 시베리아에서 발달한 북서풍의 모진 풍설을 겪어야
만 했고, 여름에는 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에 견디어야
만 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우산처럼 펼쳐진 땅덩어리
가 척박한 화산토의 검고 다공질(多孔質)의 현무암 돌멩
이, 계곡이 깊고 큰 강이 없어서 조금만 비가 와도 홍수
의 피해를 입고, 반면 조금만 가물어도 가뭄을 타는 홍수
와 한해(寒害)가 번갈아 괴롭혔다. 노인들은 농경사회에
서 이런 열악한 환경과 역경에 순응하고 극복하면서 가
혹한 자연환경에서 삼무정신(三無精神)과 근면, 신뢰, 자
조, 자립, 협동의 정신으로 주야(晝夜)를 불문하고 쉼 없
는 피와 땀으로 오늘날 세계의 보물섬인 풍요로운 제주
를 만든 자랑스런 주역들이다. 이들의 한(恨)을 위무하고 
환(歡)을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라. 하고픈 말은 많지만 속으로 싹히는 소극적인 의사
   소통에 익숙한 분들이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도 확실히 잘 모를 때나 자신의 진

심을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사람
들은 이중구속(double bind)를 구사한다. 어느 지역에
서나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지만, 특히 제주지
역에서는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
서는 놈이 망한다’는 관념, 즉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은 
잘난체하는 사람, 나서는 사람으로 낙인찍혀서, 자기표
현을 확실히 하는 사람이 당한다는 생각에서 ‘요망진 사

람’, ‘뺄라진 사람’ 보다는 그렇다고 몰명하지도 않은 두
루뭉술한 사람이 무난하다는 관념에서 어디를 나갈 때 
부모님들은 함부로 나서지 말고, 사람 많은데 가지말고, 
남들에게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
한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주저하고 속마음을 
잘 표출하지 않는 경향이 많으신 분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억압된 마음의 감정을 밖으로 꺼내서 마음의 힘
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상담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마. 노인들은 역할 상실과 각종 사회편견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노인기는 신체의 노화, 정년퇴직에 의한 경제적 기반 

저하, 삶의 목표점 소실, 핵가족화에 의한 가족 간의 연
결의 미약 등으로 노인들은 심리적으로 무력감, 고독감, 
우울증 등 각종 스트레스에 접하게 된다. 또한 신체 이미
지, 성적 욕망, 역할상실, 가족 간 갈등, 과거 회상, 분노, 
원망, 불안, 정서적 퇴행, 무기력과 죄책감 등 다양한 요
인에 의해 자살, 절도, 폭력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유발되
고 있는 실태이다. 특히 2022년 자살백서에[34] 의하면 
자살 동기는 10~20대는 정신적 어려움, 30~50대는 경
제적 어려움, 60대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에 기인하고 있
으며, 65세 이상 노인 3,39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극단적 선택의 이유는 건강, 사회적 역할축소, 경제적 어
려움, 배우자 사망 등인데 노인자살, 생계형 범죄, 고독
사는 상담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 부분이라 생각한다.

바. 경로효친과 전통적인 윤리관 속에서 생활해온 
   분들이다.
1982년 3월 25일에 채택한 노인강령에는[35] 경로

효친의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 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는 조항이 있듯이 지금의 노인들은 삼강오륜(三
綱五倫)을 기본으로 윤리도덕과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
하며, 학교 교훈이나 급훈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근면, 
성실과 표창장 및 우등상장에도 ‘품행이 방정하고’란 
문구가 있듯이 모범과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책임 의식
을 갖고 생활 해오신 분이다. 따라서 본인들의 살아온 
삶의 궤적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들에게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요즘 신세대들의 개인주의 성향에 대해 불편을 
느끼며 ‘나 때는 말이야’를 되내이며 못마땅하고 불편
해 한다. 과거는 잊으려고 하지만 지워지지는 않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젊음과 지혜를 융합할 수 있는 개
인 및 집단상담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노인 심리상담의 방향

527

사. 제주 4.3사건은 상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아픔이다.
어떤 모임에서나 금기시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종교이야기, 정치 이야기이다. 그 이유는 각자가 갖고 있
는 종교관, 정치관이 다르기에 가볍게 시작해서 언쟁으
로 발전하기에 일수다. 이에 더해 제주에서는 4.3사건이 
그렇다. 4.3사건을 2002년 1월 24일에 “제주4.3사건 진
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이 2003년 10월 31일에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고 지금도 명예회복을 위한 재판과 배·보
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의 4.3은 지금 노인분들께서 
직접 경험하신 당사자이거나 친인척 및 목격하신 분들이
라서 4.3평화공원까지 설립되어 있지만 지금도 끝나지 
않는 진행형이기에 상담 시 이와 관련되는 내용에 개입
은 자칫 화(禍)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기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 삼촌 조케의 괜당문화는 상담에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제주도는 都市와 農村이 혼재하고 있고, 노인분들의 

거주지역에 따라 학력, 경력 등도 다양하기에 상담에 임
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다르다. 또한 상담을 꺼리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제주도에서는 친
척이 아니라도 이웃 간에도 삼촌조케라하면서 가근하게 
지내고,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지연, 학연, 혈연으로 
연결된다. 좁은 지역이다 보니 상담내용이 노출 우려로 
상담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학연, 
지연, 삼춘조케의 현상은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상담을 받
아야 하느냐는 상담사를 불신하거나 기피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자. 노인들의 상담에 대한 생각과 느낌들은 상담전략을 
   구사하는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김단비와 주은선[13]에 의하면 노인들의 고민거리에 

대한 대처방법들의 빈도 순위는 주어진 책임과 현재에 
몰두, 대화, 활동, 참고 버팀, 스스로를 달램, 운명, 팔자
에 대해 순응, 자녀들을 생각하며 견딤, 고민에 대해 포
기, 종교적인 힘을 통한 대처 순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상담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의 빈도는 대화하는 곳, 심리
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질병,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가는 곳 등을 들었다. 
또한 상담에 대한 동기는 외로움, 마음이 괴롭고 편치 않
음, 털어놓고 싶음, 건강,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에 대한 

걱정, 부부관계 갈등,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느낌,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 등을 들었다. 한편, 상담이 꺼려지는 
이유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 비밀 보장에 대한 염
려,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생기는 자아손상, 자기노출에 
대한 거부감,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 등을 들고 있었다. 

노인 내담자들의 상담자에 대한 기대는 전문 지식이 
많은 상담자, 자신이 하는 말을 경청해 주는 상담자, 경
험이 많은 상담자, 비밀유지가 잘 되는 상담자, 친절한 
상담자, 따뜻한 상담자, 남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상담자, 
가치관이 같은 상담자를 선호하고 원하고 있다. 그리고 
상담에 대한 기대는 심리적 안정감, 마음의 후련함, 마음
의 위로, 몰랐던 걸 알게 됨, 삶의 희망, 생활상의 도움 
등을 들고 있어서 문제해결 방법과 상담에 대한 느낌, 상
담동기와 상담사에 대한 기대 그리고 상담을 꺼리는 이
유 등을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반영해야 할 것
이다.

2.4 제주도 노인을 위한 상담전략
지금까지 고찰한 제주도 노인의 실태와 특성 및 노인

들의 상담에 대한 욕구를 종합하여 제주도 노인상담 전
략을 논해보고자 한다.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인간의 행동, 인지, 정서 등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변화에는 일련의 
단계와 과정이 있으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인지발
달 단계를 염두에 두는 발달이론과 변화동기를 고려한 
범이론 모형 그리고 프로그램 대상집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36]. 아무
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 할지라도 그 실시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다면 소기의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따라서 노인교육은 성인교육, 사회교육 차원
에서 학습자들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과정에서 가장 효과
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30]. 따라서 노인상담의 목적은 노년기의 발달과업인 자
아통합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기 위한 발달과업 수행
이 노인상담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상담
에서 상담자는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변화와 
성숙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병리적 노
화, 보편적 노화, 성공적 노화의 차이를 숙지 해야하고, 
내담자 호소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노인상
담사는 심리치료사로서의 역할, 중개자로서의 역할, 대
변자로서의 역할, 교사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담사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노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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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격 및 연수는 다른 상담영역에 비하여 저조한 편이
다. 노인상담사 자격은 국가나 학회 등에서 발급하는 곳
은 없으며 대부분 사회교육 기관에서 20여 시간의 교육
과정 등을 이론중심 온라인 수강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37,38] 수강생에 대한 학력과 경력, 상담경험, 임
상 수련 시간 등도 제한이 없고 이론중심의 교육이라서 
노인상담사로서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 본다.

제주도에는 양로시설 2개소, 노인요양시설 64개소, 
학대피해 전용 노인쉼터 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2개
소, 노인복지관 2개소, 시니어 클럽 2개소, 노인보호 전
문기관 2개소, 재가 장기요양기관 119개소, 노인복지관 
5개소, 노인단체 3개소, 노인회 지회 2개소를 두고 활기
찬 노년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주 적합형 노인 일
자리 모델 개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경로당 운
영 활성화, 돌봄서비스 강화로 노인복지 안전망구축, 공
공형 치매전담 요양시설 확충을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
인복지를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39] 있지만, 노
인상담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센터나 노인전문상담
사는 없다. 이와 같이 중요하고 시급한 고령화 사회에 대
한 노인상담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주대학
에서는 2020년에 50여 시간을 노인상담 이론과 실습위
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 노인심리상담사” 
양성과정을 실시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상담을 실
시하는 등 이론과 실전에 중점을 둔 노인상담사를 양성
하였다[39].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제주대학교 노인상
담연구회를 구성하여 매주 노인 관련 스터디를 하고 있
으며,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9월부터 11월까지 30시간
을 “우리동네 심리상담사”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는 
등 노인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질적 담보를 지향
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제주도 노인들의 특성
을 고려하여 긍정적 자아상과 현재의 삶을 동일시함으로
써 상실감, 우울, 죄책감 등을 감소시켜 자아를 통합할 
수 있고, 또한 젊은 세대와 상호 도움을 주고 받아 세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의 “젊음과 지혜의 나눔”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다. 1회기 2시간씩 총 8회기 프로그램이
며 대인관계의 역동을 고려하여[36] 초기단계, 중기단계, 
종결단계로 전반적인 프로그램 흐름을 구성하였다. 1회
기 만남의 기쁨에서는 신뢰형성과 자기 및 타인탐색을, 
2회기 추억의 밥상에서는 자아성찰과 의사소통을, 3회기 
자랑스런 나의 손에서는 감사의 마음과 느낌, 4회기 내
마음속의 추억은 내면 속의 나 찾기, 5회기 나의 작은 세

상에서는 가족관계와 생명사랑을 그리고 6회기의 스트레
스 안녕을 통하여 마음을 정화하고, 7회기 행복한 상상
에서는 가치관 정립과 미해결과제 정리, 마지막 8회기는 
살아온 세월과 살아갈 세월을 조망해보는 과정으로 구성
되었다. 프로그램은 노인과 청장년 및 제주사범대 학생
들도 함께 참여하여 멘토와 멘티로 서로 상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결론 및 제언

일반적으로 상담은 대화와는 달리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문제를 지닌 내담자 간에 이루어지는 전문적 
협력관계라는 특징이 있다. 즉 상담은 일상적인 대화나 
인간관계와는 다르며 주로 직접적 대면을 통한 전문적 
조력관계이다. 따라서 노인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하는 
노인 및 가족과 상담자 간의 전문적 대면 관계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 또는 예방하기 위한 조
력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상담전략은 노인의 특성과 욕구
를 고려하여 편견, 고립, 분노, 우울, 수용, 의사소통, 죽
음에 대한 well-dying 등을 노인들이 흥미를 갖고 스스
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담이나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 특히 제주도 노인들은 원형에 뿌리를 둔 인고의 
삶과 제주인의 자존심을 향상하고, 지나온 삶을 위무하
고, 속마음을 표출하고 공동체적 삼무정신과 제주인의 
의식에 제주정신을 고양할 수 있고 4.3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필요하다. 프로그램은 노인 내담
자의 심신을 고려하여 회상기법, 역할극, 문장완성검사, 
숲체험, 원예치료, 푸드치료, 미술치료, 모래놀이 치료, 
사진치료, 장기, 바둑이나 오목 등의 매체를 활용한 상담
기법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에서의 노인상담은 성공적인 노화, 노년기의 희망
과 의미, 인생 후반기의 보람 있는 삶을 영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담으로 개인은 물론 건전한 사회구성원과 축
척된 경험과 경륜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
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노인상담에 대한 정책은 미흡한 현실이
다. “노인 한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아프리카 속담도 있듯이 노인들은 지식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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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경륜의 집합체라고 불 수 있다. 이와 같은 좋은 자
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건강해야 할 것이
다. 건강이란 질병만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
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것을 의미하기에 노인들의 특성
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으로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통해 
세대와 통합하고 사회와 통합하고 최종적으로 자아를 통
합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상담전략이 필요하
다고 본다. 또한 100세 시대 도래와 함께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노(老)-노(老) 시대가 되었다. 노인들의 당
면하고 있는 유병장수(有病長壽), 무전장수(無錢長壽), 독
거장수(獨居長壽) 무업장수(無業長壽), 무취장수(無趣長
壽), 무친장수(無親長壽) 등의 리스크에서 인생 후반기를 
슬기롭게 보낼 수 있도록 100세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상담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통한 노인의 실태와 제주도 노
인의 특성을 고찰하고 제주 노인 심리상담 전략을 고찰
해 보았다. 본 연구는 문헌적으로 또한 제주지역에 한정
하였기에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사연구, 실험설계 연
구가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는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실
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나라 및 제주도의 현실을 알 수 있었고, 고찰한 제주 노
인들의 특성은 상담 및 프로그램과 복지설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젊음과 지혜의 나눔” 프로
그램과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제로서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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